대동맥박리는 대동맥의 내막파열에서 비롯되는 병으로서 고혈압 혹은 낭성중층괴사(cystic medial necrosis) 등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[1]. 쿠싱증후군에 의한 당질 코르티코이드 과다생성도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로 받아들 여지고 있으나[2], 이와 관련된 국내의 증례는 아직 없었다. 외국의 경우도 쿠싱증후군과 관련된 대동맥박리는 아직 3예 밖에 보고된 바가 없었다[3~5]. 본 증례는 부신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한 대동맥박리의 국내 첫 증례이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 접수일자: 2006년 9월 7일 통과일자: 2006년 10월 23일 책임저자: 조영민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증 례 환 자: 여자, 43세 주 소: 심한 흉통 현병력: 상기 환자는 10여년 전부터 중심부비만, 월상안 이 나타났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왔다. 평소 체중은 65 kg, 키는 161 cm로 최근의 변화는 없었다. 1년 전부터 생리가 없어졌으며, 쉽게 멍이 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. 내 원 당일 갑자기 심한 전흉부 통증이 발생하였다. 통증은 등 쪽으로 방사되었으며 호흡곤란 및 발한이 동반되었다. 이에 인근병원에서 흉부 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, 검사 결과 대동 맥박리가 의심되어 전원되었다. 과거력: 결핵, 간염, 당뇨병의 과거력은 없었으나, 1개월 전 개인병원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다. 현재까지 총 2회의 자연 분만력이 있었다. 가족력: 아버지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, 어머 니도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.

